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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키위 알레르기의 임상 특성과 특이  
immunoglobulin E 항체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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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characteristics and diagnostic value of specific immunoglobulin E 
antibodies in children with kiwi fruit all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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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Kiwi�fruit�allergy�in�children�has�scarcely�been�reported.�This�study�focused�on�the�clinical�characteristics�of�kiwi�fruit�allergy�
and�value�of�kiwi�specific�Immunoglobulin�E�(IgE)�antibodies�in�Korean�children.�
Methods:�The�study�was�based�on�a�data�analysis�of�18�patients,�who�were�diagnosed�with�clinical�kiwi�fruit�allergy�at�Ajou�Univer-
sity�Hospital�from�June�2005�to�June�2012.�Clinical�details�were�collected�by�medical�history�and�telephone�survey.�Sera�from�all�chil-
dren�were�analyzed�for�kiwi�specific�IgE�(ImmunoCAP)�and�patients�with�negative�result�were�further�evaluated�by�an�enzyme�linked�
immunosorbentassay�test�(ELISA)�using�our�own�made�kiwi�fruit�extracts.�
Results:�The�subjects�were�10�male�and�8�female�with�a�median�aged�25�months.�Twelve�out�of�18�(66.7%)�were�diagnosed�with�an-
gioedema�or�urticaria,�4�(22.2%)�were�diagnosed�with�oral�allergy�syndrome,�1�was�presented�with�dyspnea,�and�1�was�diagnosed�
with�anaphylaxis.�Oral�route�of�exposure�(88.9%)�was�most�common�and�majority�of�patients�(88.9%)�experienced�clinical�symptoms�
at�the�first�exposure�to�kiwi�fruit.�Six�out�of�12�patients�with�urticaria�showed�negative�result�in�specific�IgE�by�ImmunoCAP,�but�spe-
cific�IgE�were�detected�in�2�of�6�by�ELISA�with�our�own�made�kiwi�extract.�
Conclusion:�Systemic�reactions�to�kiwi�fruit�were�common�in�Korean�children,�and�the�symptoms�were�frequently�developed�at�the�
first�time�of�exposure.�Additional�diagnostic�methods�would�be�needed�for�evaluation�of�IgE�sensitization�in�kiwi�allergic�patients�
with�negative�result�by�Immuno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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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키위는	1930년대	후반에	뉴질랜드에서	재배가	시작되었고	키위	
알레르기의	첫	보고는	1981년	미국에서	보고된	53세	여자	환자로	
키위	섭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환자였다.1)	키위는	최근	유럽에서	
증가하여	많은	나라에서	상위	10위	안에	드는	비교적	흔한	식품알

레르겐이며,	핀란드	대학생	식품알레르기의	38.4%,	프랑스와	스위

스	소아	식품	알레르기의	각각	9%,	2.2%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

다.2-7)	그러나	유럽에서도	키위	알레르기의	진단	및	임상	증상에	대

한	연구는	대부분이	성인에서	이루어졌고,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
구는	거의	없다.5)	
키위	알레르기	환자의	대부분은	국소적인	구강	알레르기	증상

을	보이는	경증이고,	이	경우는	주로	화분증과	연관된	식품-화분증

후군(food-pollen	syndrome)	환자이지만,	일부의	환자에서는	심한	
전신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도	발생한다.4,5,8)	키위	알레르기의	진단

은	기타	식품알레르기와	마찬가지로	자세한	병력에	의한	즉시형	반
응의	확인과	키위	특이	immunoglobulin	E	(IgE)	항체	검출,	피부단

자시험,	경구유발시험	등으로	가능하다.	즉시형	알레르기반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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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임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혈청	특이	IgE	검사의	민감도는	
13%에서	70%	이상으로	다양하게	보고되는데,	이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과	같은	점막에	국한된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경증	환자와	
키위	단독	감작	환자의	분포,	대상	환자의	연령	및	지역,	검사	시약의	
불안정성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5,8-11)	특히	키위	항원은	아
보카도,	라텍스,	바나나	등의	과일이나	자작나무를	포함한	수목	화
분	혹은	큰조아재비	화분	항원과도	교차	항원성이	있어	위양성의	
반응을	초래하기도	한다.9,10,12,13)	피부단자시험의	민감도	또한	지역
별,	제조사별로	다양하여	유럽에서	상품화된	키위	항원을	이용한	
성인	소아	키위	알레르기	연구	결과	아이슬란드에서는	민감도가	
38%였으나	동유럽과	남유럽에서는	22%이고	서유럽에서는	16%에	
불과했으며	성인에서는	같은	연구	대상으로도	다른	제조사의	키위	
항원을	이용하면	민감도가	40%,	28%로	차이를	보였다.4,5,14)	한편	이
중맹검	식품경구	유발시험은	식품알레르기를	확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를	이용한	키위	알레르기의	연구는	매우	드물

며,	특히	구강	알레르기증후군의	진단을	위한	경구	유발시험의	진
단적	가치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는	없다.	키위	알레르기	환자에서	
이중맹검	식품경구	유발시험을	시행한	일부의	연구들에	의하면,	
성인의	경우	개방	식품경구	유발시험으로	반응을	보인	환자	중	
68%에서	양성을	보였으며,	이중맹검	식품경구	유발시험에서	음성

이었던	환자는	개방	식품경구	유발시험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4,6,8)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키위를	섭취하기	시작

하여	점차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키위	알레르기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최근	수년	동안	소아청소년에서	
다양한	임상	증상을	보이는	키위	알레르기	환자를	다수	경험하였

고,	특히	키위를	섭취한	경험이	없는	어린	영유아에서	처음	키위를	
먹거나	피부	접촉함으로써	즉시형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는	환자도	
경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대학병원에	내
원한	소아	중에서	키위를	먹고	전신	알레르기반응	혹은	구강	알레

르기반응을	보인	병력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자세한	문진과	병
력	기록	검토	및	혈청	특히	IgE	검사를	시행하여	우리나라	소아	키
위	알레르기	환자의	임상	특성	및	특이	IgE	검사의	진단적	유용성

을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환자의 임상과 혈청검사

2005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에	키위를	먹고	구강	점막	자극	증상,	얼굴과	전신	두드러기,	혈관부

종,	호흡곤란,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내원한	환자	중	키위	특이	
IgE	항체	검사를	시행한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혈청	키위	특이	
IgE	항체는	ImmunoCAP	(Phadia,	Uppsala,	Sweden)을	이용하여	
정량	분석하였고,	진료기록과	전화설문조사를	통하여	키위에	의

한	알레르기반응의	양상	및	기타	식품알레르기반응을	조사하였

다.	키위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즉시형	이상	반응을	1회	이상	경험하

였고,	혈청	키위	특이	IgE	항체	농도가	0.35	kU/를	초과한	환자는	

‘키위	알레르기’로	정의하였고,	키위를	섭취한	후	1회	이상의	즉시

형	이상	반응을	경험하였으나	혈청	키위	특이	IgE	항체	농도가	0.35	
kU/L	미만인	환자를	‘잠재적	키위	알레르기’로	정의하여	본	연구에	
포함시키고	잔여	혈청을	얻어	추가	연구를	계획하였다.	

2. 키위 조항원 제조와 효소결합면역측정법 

1) 조항원 제작

키위의	조항원은	연구자들의	이전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방법으

로	제조하였다.15)	이를	약술하면	그린	키위와	골드	키위를	섞어	분
쇄기로	갈은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pH	7.4)에	1:10	w/v
으로	4°C에서	24시간	동안	저으면서	보관한	후	10,000	rpm,	4°C에
서	1시간	동안	원심	분리하였다.	상층액을	얻어	3차	증류수에	48시
간	동안	투석(pore	size	cut-off,	3.5	kDa)한	후,	-70°C에서	동결	건조

시킨	후	항원	가루를	얻었다.	얻어진	조항원의	단백	농도는	Bio-rad	
protein	assay	kit	(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	US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농도는	2.3	mg/mL	이었다.	

2)  효소결합면역측정법 (enzyme linked immunosorbentassay 

test, ELISA) 

키위를	먹고	이상	반응을	보였으나	ImmunoCAP	검사에서	키위	
특이	항체	농도가	0.35	kU/L	미만으로	음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보
호자의	동의를	얻어	잔여	혈청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ELISA
를	시행하였다.	

Immuno-ELASA	Plate	(Nunc,	Roskide,	Denmark)의	coating	
buffer	(0.1	M	carbornate-bicarbornate	buffer,	pH	9.6;	Sigma-Al-
drich	Co.,	St.	Louis,	MO,	USA)에	골드	키위와	그린	키위를	섞어서	
제조한	조항원을	2	μg/mL	농도로	희석하여	4°C에서	16시간	반응

시켜	부착시켰다.	다음	날	세척액(0.05%	Tween-20	in	PBS,	pH	7.0)
으로	5회	세척한	후,	blocking	solution	(10%	fatal	bovine	serum	in	
PBS)으로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5회	세척하였다.	잔여	혈청

이	확보된	자	중	키위	특이	IgE가	양성이고	증상이	양성인	양성	대
조군(cases	2,	6,	7),	키위	특이	IgE가	음성이지만	증상이	양성인	실
험군으로	구분한	뒤,	키위	유발	이상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키
위	특이	IgE를	시행하여	항체가	음성임을	확인한	대상	환자	외	3명
의	혈청을	추가하여	음성	대조군으로	이용하여	blocking	solution
에	1:10의	비율로	희석한	후	plate	well	당	100	μL씩	넣고	4°C에서	16
시간	반응시킨	후	이를	다시	5회	세척하였다.	Biotinylated	human	
anti-IgE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를	1:1,000으
로	blocking	solution에	희석하고	여기에	다시	streptavidin-HRP	
(BD	Bioscience,	San	Jose,	CA,	USA)를	1:25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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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시간	반응한	후	7회	세척하였다.	그	후	3,3′,5.5′-teramethylben-
zidine	(TMB;	BD	Bioscience)을	첨가하여	암실에서	10분간	반응시

킨	후	2N	H2SO4를	100	μL	넣어	반응을	정지한	후	450	nm에서	흡
광도(opical	density,	O.D.)를	측정하여	1,000을	곱하여	이의	로그값

을	취하여	특이	IgE의	상대적	농도를	구하였다.	양성	판정	기준값

(cut	off	value)은	음성	대조군	log	(O.D.	×1,000)의	mean+standard	
deviation으로	하였다.

3. 통계 처리

모든	측정치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통계	분석이	필요

한	항목의	경우	IBM	SPSS	ver.	18.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혹은	Pearson’s	chi-square	test를	시행

하였으며,	P<0.05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결  과

1. 환자의 임상 특징과 ImmunoCAP에 의한 혈청 특이 IgE 

대상	환자의	키위	노출	경로와	임상	증상,	알레르기	병력	및	키위	
특이	IgE	농도는	Table	1과	같다.	총	18명	중	남녀는	각각	10명과	8명
이었고,	중간	나이는	25개월(범위,	11-108개월)이었으며,	대상	환자	

모두는	키위	노출에	의하여	수분에서	2시간	이내에	증상이	유발된	
즉시형	알레르기	환자였다.	이	중	12명(66.7%)은	ImmunoCAP	검
사	결과	키위	특이	IgE	농도가	0.35	kU/L	이상(범위,	0.48-7.03	kU/L)
으로	양성이었고	6명은	0.35	kU/L	미만으로	음성이었다.	
대상	환자	18명	중	4명(22.2%)은	구강과	입	주변에	국한된	가려

움,	따끔거림,	발진과	부종	등을	보이는	구강	알레르기증후군	환자

였고,	12명(66.7%)은	그	외의	피부에	두드러기	혹은	혈관부종이	발
생한	환자였으며,	심한	전신증상인	호흡곤란	환자와	아나필락시스	
환자가	각각	1명(5.5%)이었다.	아나필락시스	환자는	키위를	처음	먹
고	먹고	얼굴부종,	전신	두드러기와	구토가	발생한	27개월	여자로,	
키위	특이	IgE	농도가	1.3	kU/L였으며,	병력상	계란과	토마토	섭취	
후에도	두드러기반응을	경험한	환자였다.	키위	냄새를	맡고	호흡곤

란을	반복	경험한	13개월	여자는	키위	특이	IgE	농도가	3.49	kU/L였
으며	파인애플에도	유사	증상을	보인	병력이	있었다.	두드러기	환
자	12명	중	6명은	ImmunoCAP	검사에	의하여	키위	특이	IgE	항체

가	양성으로	1.94-6.02	kU/L범위였으며,	다른	6명은	0.35	kI/L	미만

으로	음성이었다.	한편	키위	섭취에	의하여	구강	및	입주변	피부에	
국한된	구강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환자는	4명이었으며,	이들의	중
간	연령은	54.5개월(범위,	25-84개월)이었고,	키위	특이	IgE	농도는	
1.53-7.03	kU/L이었다.	키위	알레르기	이외에	기타	알레르기질환	동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laboratory findings of children with kiwi fruit allergy

Case Sex Age of visit 
(mo)

Route of  
exposure

Symptoms at  
kiwi exposure

Time of exposure 
at 1st symptom

Infant feeding for 
1st 4 months

Other known  
allergic diseases

Other reactive 
foods

Total IgE  
(kU/L)

Kiwi-IgE  
(kU/L)

1 F 27 Oral Anaphylaxis 1st  Breast milk None Egg, tomato 57 1.3
2 M 13 Oral Angioedema, urti-

caria
Repeated  Formula AD, asthma Walnut 103 0.48

3 F 13 Smell Difficult breathing Unknown Unknown None Mackerel, pineap-
ple

965 3.49

4 M 72 Oral Urticaria Unknown Unknown AD Apple 600 1.99
5 F 36 Oral Urticaria Unknown Unknown None Chocolate 844 1.94
6 F 42 Oral Urticaria Unknown Unknown AR Sesame, soy, al-

mond, walnut
919 5.72

7 M 64 Oral Urticaria 1st  Breast milk AD Watermelon 310 6.02
8 M 20 Oral Urticaria 1st  Breast milk AD, AR None 290 2.13
9 M 84 Oral OAS Unknown Unknown AD, AR, asthma None 1,166 1.53
10 M 25 Oral OAS 1st  Breast milk AR, asthma Sesame 104 2.95
11 M 84 Oral OAS Unknown Unknown AD None 462 7.03
12 M 25 Oral OAS Unknown Breast milk None Egg, milk, shrimp, 

crab
125 3.23

13 F 11 Oral Urticaria 1st  Breast milk None None 4 < 0.35
14 M 16 Oral Urticaria 1st  Unknown Asthma Peach, icecream 55 < 0.35
15 M 108 Skin Urticaria 1st  Mixed AD Spinach 18 < 0.35
16 F 16 Oral Urticaria Unknown Unknown AR, AC| Yogurt, egg 23 < 0.35
17 F 22 Oral Urticaria Unknown Unknown AD Egg,  strawberry, 

tomato
34 < 0.35

18 F 24 Oral Urticaria 1st  Breast milk AD Egg 57 < 0.35

Kiwi-IgE, kiwi specific immunoglobulin E; AD, atopic dermatitis; AR, allergic rhinitis; OAS, oral allergy syndrome; AC, allergic conjunctiv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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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13명(72.2%)에서	알레르기질환의	기왕력이	
있었는데,	아토피피부염이	8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알레르기

비염	혹은	결막염이	5명,	천식이	4명이었다.	
키위	알레르기	환자에서	임상	증상의	유발	경로를	조사한	결과	

경구	노출이	16명(88.9%)으로	가장	흔하였고,	1명은	냄새를	맡은	
후,	1명은	피부의	2차	접촉에	의하여	증상이	발생하였다.	키위에	의
한	첫	증상	유발과	키위	접촉	횟수의	연관성을	명확히	조사할	수	있
었던	환자는	18명	중	9명이었다.	첫	노출에	의하여	증상이	발생한	
환자는	9명	중	8명(88.9%)이었고,	이들	중	6명(75%)은	초기	영아	식
이로	모유	수유를	하였으며,	1명은	혼합	수유를	하였고,	1명은	영아

식이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영아식이로	분유	수유를	한	
13개월	남자는	키위의	부드러운	육질로	이유식을	하였으나	증상이	
없이	지내던	중	생후	12개월에	씨까지	모두	섭취	한	후	두드러기와	
혈관부종이	발생하였다.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하여	기타	식품	항원에	의한	즉시형	이상

반응의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4명에서	기타	식품	알레르기	기
왕력이	확인되었다.	이	중	10명은	호두,	아몬드,	참깨,	사과,	복숭아,	
파인애플,	토마토,	시금치,	딸기,	수박	등의	식물성	식품에	의한	이
상	반응을	경험하였고,	4명은	계란,	고등어,	초콜릿,	요거트에	의한	
이상반응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ImmunoCAP 검사 음성 환자의 임상 경과 및 ELISA에 의한 

특이 IgE 검출

대상	환자	18명	중	6명은	키위에	의하여	두드러기가	발생한	병력

이	있지만ImmunoCAP	검사에서	특이	IgE가	음성인	환자였다

(Table	1).	이들은	키위	특이	IgE가	양성인	12명의	환자에	비하여	연
령이	낮고	여자가	많은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그러나	혈청	총	IgE	항체	농도의	기하	평균은	키위	특이	
IgE가	양성인	환자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Table	2).	키위	특이	IgE가	음성이면서	임상	증상을	경험한	6명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자세한	전화	설문을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도	
키위에	의한	즉시형	두드러기반응이	있어	금식을	하고	있는	환자는	
1명(case	13,	11개월	여자)이었고,	다른	5명은	과거	내원	당시에는	두
드러기를	경험한	후	1–2년	동안	키위를	금식한	후	최근에는	이상	

반응	없이	키위를	섭취하고	있는	환자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초기	내원	당시	ImmunoCAP	결과	키위	특

이	IgE가	음성인	6명의	초기	혈청과	저자들이	제조한	키위	조항원

을	이용하여	키위	특이	IgE의	상대적	농도를	측정해봄으로써	추가

적인	혈청학적	진단이	가능한지를	알아본	결과	2명(case	16과	18)에
서	추가로	특이	IgE가	양성으로	확인되었다(Fig.	1).	이들	모두는	초
기	내원	시	키위에	의한	이상반응을	경험했지만	현재는	이상반응	
없이	섭취하고	있는	환자들이었다.	한편	현재에도	키위를	먹고	두드

러기가	발생하고	있는	환자(case	13)는	ELISA	검사에서도	특이	IgE
가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고  찰

키위	알레르기는	1981년	미국의	성인에서	최초로	보고된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알레르기질환으로	성인에서	주로	보고되었다.	화분	
알레르기와	연관된	구강	점막	자극	증상이	가장	흔하지만	최근	유
럽에서는	아나필락시스	등의	심한	키위	알레르기	환자에서	주요	
항원	감작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5,8,12,16)	그러나	키위	알레

르기의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유럽에서도	단순한	발생	빈도

를	조사한	보고	외에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가	거의	없
으며,5-7)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키위	알레르

기	관련	연구가	없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저자들은	2005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키위	알레르기로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내원한	환자의	연령,	임상	증상,	노출	경로와	노출	횟수,	기타	동반	
알레르기질환	등의	임상	특징을	조사하였고,	정량	검사인	Immu-
noCAP	검사에	의하여	측정된	키위	특이	IgE	항체의	임상적	유용

성을	평가하여	보았다.	

Table 2. The demographics of subjects according to the positivity of kiwi spe-
cific immunoglobulin E (IgE) measured by ImmunoCAP 

Kiwi-specific 
IgE> 0.35 kU/L

Kiwi-specific 
IgE≤ 0.35 kU/L P-value

Sex (M:F) 8:4 2:4 0.180
Age (mo) 42.08± 26.83 32.83± 37.12 0.552
Log10 total IgE 5.80± 1.04 3.16± 0.99 <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for age and log10 total IgE, Pearson’s chi-square test for sex.

Fig. 1. Specific immunoglobulin E (IgE) binding to gold/green kiwi fruit accord-
ing to enzyme linked immunosorbentassay test using sera from six patients ( ) 
without IgE antibodies to kiwi fruit by ImmunoCAP and healthy controls ( ). Pos-
itive controls ( , cases 2, 6, 7) are patients with IgE antibodies to kiwi fruit by 
ImmunoCAP. Cut off value= 2.63 (mean+standard deviation [SD] of optical den-
sity [O.D.] of healthy controls, dott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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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	환자	18명은	모두	11개월에서	108개월	사이의	영
아	및	소아였으며,	진단	당시	중간	연령은	25개월이었고,	13명
(72.2%)에서	진단	연령이	24개월	이후였다.	키위	알레르기	연구들

은	대부분	성인에서	이루어	졌고,	유럽에서	시행된	소아	연령의	연
구들도	단순한	빈도	조사에	국한된	연구들이므로	임상	증상과	관
련된	소아에서의	호발	연령은	비교하기	어렵다.2-4,7,14)	일반적으로	소
아에서의	과일	알레르기는	2세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고17)	스위스의	영아와	소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키위	알레르

기	발생	중간	연령은	68개월이었으며,	12개월	이하의	영아에	비하

여	3세	이상의	소아청소년에서	발생	빈도가	2배	이상	높았다고	보
고되었다.7)	또한	20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단	연령
이	0.6–16.5세였으며,18)	유럽	12개국에서	영아,	소아	및	성인	대상의	
공동	연구에	의하면	키위	알레르기의	시작은	어느	연령이나	가능

하지만	발병하는	중간	나이는	13–25세였다.14)	즉,	본	연구의	대상	환
자들은	다른	연구들에	비하여	연령이	다소	어렸지만,	역학조사	결
과가	아니고	병원에	내원한	키위	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겠다.	
일반적으로	과일이나	채소	등의	식물성	식품	알레르기는	화분	

항원에	1차적으로	감작된	후	교차반응에	의하여	구강과	입	주변에	
국소	증상이	나타나는	구강	알레르기증후군(oral	allergy	syn-
drome)이	대부분이며,	성인에서	보다	흔하고	소아에서도	발생한

다.16,17,19)	그러나	최근에는	1차적으로	화분	감작이	없는	환자에서도	
동물성	및	식물성	식품에	의한	전형적인	식품	알레르기의	초기	증
상으로서	구강	알레르기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화분	항원

과의	교차반응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특별히	화분-식품증후군

(pollen-food	syndrome)이라	정의하고	있다.20)	키위	알레르기의	임
상	증상에	대한	유럽의	연구들에	의하면	대상	환자의	60%	이상에

서,	많게는	92%에서	화분	감작과	연관이	있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

군	환자,	즉	화분-식품증후군	환자였고,	키위에	단독	감작된	키위	
알레르기	환자는	20%	미만이며,	일부에서는	라텍스에	감작된	키위	
알레르기	환자였다.4,5,14,19)	그러나	화분	감작과	연관이	없는	5세	미
만의	키위	알레르기	환자는	키위의	IgE	결합	항원으로	밝혀진	11개
의	성분	중	Act	d	1	단독	감작도가	높고	Act	d	1은	Act	d	3와	함께	심
한	전신반응	및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4,8,14,21)	본	연구에서는	18명의	키위	알레르기	환자	중	구강	알레르

기증후군	환자는	4명(22.2%)	뿐이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전신	두
드러기,	호흡곤란	및	아나필락시스	환자로	확인되어서	유럽의	대부

분의	연구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편	구강	알레르기증후군

을	보인	4명의	환자	중	2명은	알레르기비염	환자였지만	본	연구에서

는	화분	항원	감작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대
상	환자	중	10명(55.6%)에서	견과류,	사과,	파인애플,	수박,	복숭아,	
딸기,	토마토,	참깨	등의	식물성	식품에	이상	반응을	보인	병력이	있
었는데,	이들은	화분	항원에	동시	감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

나	이	환자들	대부분은	구강에	국한된	증상이	아닌	전신	알레르기	
환자였으므로,	비록	화분	감작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화분-식품

증후군의	가능성은	낮다.	이처럼	기타	연구들과	임상	양상의	차이

가	나는	원인으로는	본	연구의	대상	환자들의	연령이	비교적	어리
고,	기저	질환이	알레르기	비염이나	결막염보다는	아토피피부염이	
많았으며,	우리나라	소아에서의	화분	항원	감작률이	유럽에	비하

여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22)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세한	문진을	통하여	키위	알레르기	환자

에서	증상	유발	경로,	처음	노출	시	증상이	발생한	환자의	빈도와	
이들에서	영아식이	관련	설문을	시행해	봄으로써	다양한	노출	경
로를	확인해	보고	감작	경로를	추측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임상	증상의	유발	경로는	경구	노출이	16명(88.9%)으로	가장	흔하

였고,	흥미롭게도	1명은	냄새를	맡은	후,	1명은	피부의	2차	접촉에	
의하여	증상이	발생하였다.	키위에	의한	첫	증상	유발과	키위	접촉	
횟수의	연관성을	명확히	조사할	수	있었던	환자	9명	중	8명(88.9%)
은	첫	노출에	의하여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들	중	6명은	모유	수유,	
1명은	혼합	수유를	시행한	환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
구를	통하여	영아기에	모체를	통한	키위	항원	감작의	가능성이	처
음	제시되었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기타	식품알레르기의	진단과	마찬가지로	키위	알레르기	진단은	

자세한	병력과	더불어	IgE	감작을	확인하거나,	경구	유발시험을	시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키위	알레르기의	진단을	위해	경구	유발시

험을	시행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주관적인	증상으로	진단이	이루

어지는	구강	알레르기증후군	환자의	경우	유발시험의	유용성은	논
란이	있다.4,5,14,23)	따라서	임상	증상과	함께	혈청	특이	IgE	검사가	키
위	알레르기	진단을	위해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임상	증상을	보이
는	키위	알레르기	환자에서	혈청	특이	IgE	검사의	민감도는	13%에
서	70%	이상으로	다양하게	보고되었다.5,14,18)	본	연구에서는	키위	
알레르기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ImmunoCAP을	시
행하여	특이	IgE	항체를	측정한	결과	18명	중	12명에서	0.35	kU/L	
이상으로	확인되어	임상	증상을	기준으로	66.7%의	민감도를	보였
다.	이는	ImmunoCAP으로	항체	검사를	하면	45–65%	내외에서	양
성을	보인다는	기타의	보고들과	유사하다.4,5,14)	한편	가공되지	않은	
키위로	피부단자시험(prick	to	prick	test)을	하였을	때	민감도가	
100%로	세세한	병력	수집과	함께	피부단자시험을	하는	것이	양성	
예측도를	9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기타	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

자도	채혈	당시	키위	특이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현재에도	키
위	섭취	후	두드러기를	경험하고	있는	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피
부단자시험을	계획하였으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어	시행하

지	못하였다.5,12,18,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ImmunoCAP	검사에서	음
성으로	확인되었지만	즉시형	임상	증상이	있었던	6명의	환자를	대
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주요	2종	키위를	이용하여	저
자들이	제조한	키위의	조항원을	이용하여	ELISA를	시행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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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명의	환자에서	추가적으로	특이	IgE가	양성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표준화가	이루어진	검사법이	아니므로	아직은	임상적	
유용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추후	Western	blot	분석,	가공되지	않은	
과일을	이용한	피부시험과	함께	보다	나은	진단을	위한	검사로	사
용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최근에는	개별	성분	특이	IgE	검사법을	이
용하여	심한	임상	증상을	보이는	키위	알레르기	환자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며,	이러한	검사의	결과는	추후	효과적인	면역
치료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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